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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응용기상 분과 [P-218]

드론 기반 플럭스 경도법을 이용한 도시 규모 연직 CO2 플럭스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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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플럭스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이동과 분포를 나타내며, 도시 지역에서는 교통, 산업, 기상 조건에 따라 시·공간적 변동성이 
크다. 지표면 부근의 연직 CO2 플럭스는 난류의 혼합 과정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를 정량화하기 위해 대기 중 난류 확산 특성에 대
한 이해가 필요하다. 대표적 측정 기법인 에디 공분산(EC) 은 균질한 지면을 전제로 하여 시·공간적인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 반면, 드
론을 이용한 플럭스 경도법(FG)은 다양한 고도와 위치에서 풍속과 농도 등 자료 수집이 가능하여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대안으로 주
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한 도시 지역에서 드론으로 측정한 바람 자료를 이용하여 난류 확산계수를 계산하고, FG 방법을 적용
하여 도시 규모의 연직 CO2 플럭스를 산출하고자 한다. 대상 지역은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교 동문 운동장이다. 일출 후 3시간, 일몰 
전 3시간 동안 지상 0 m에서 상층 250 m까지 50 m 간격으로 비행하여 관측을 수행하였다. 헥사콥터형 회전익 드론에 초음파 풍향·
풍속계(FT-742), CO2 측정 센서(GMP252), 온도·압력 센서(Imet-X4)를 탑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바람 데이터와 
von Kármán 상수(k)를 사용하여 난류 확산계수를 계산하였다. 또한, 대기 안정도를 정량화하기 위해 Bulk Richardson 수를 계
산하여 각 관측 시간대의 대기 상태를 평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산출 결과의 신뢰성을 높였다. 연구 결과, 시간대에 따른 CO2 플럭스의 
일변동을 관측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시 지역에서의 지표면 CO2 배출 특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드론 기반 FG 방법이 복잡한 
도심 지역에서도 대기 중 CO2 플럭스를 효과적으로 정량화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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